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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에 도시의 주거형태가 아파트화하여 주거공간이 좁아진데다 핵가족, 노년 부부 등의 증가로 인한 외로움과 삭막함을 달래주는 취미생활의 대상으로 관상조류를 사육하는 가정이 늘고 있다. 또한 농가차원에서도 우루과이라운드에 대응하기 위한 색다른 농가소득원의 하나로 관상조류 사육에 눈을 돌리는 농가가 급증하고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현재 가금에 분류되고 있지는 않으나 농가소득원 및 취미생활로 사육되고 있는 관상조류의 사육기술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본다. 

1. 애완조류의 사육현황 및 전망 
  현재 지구상에는 약 9,000여종의 조류가 분포되어 있는데 이중 인간이 사육, 번식 가능한 관상조류, 즉 양조는 500여종으로서 이를 크게 구분해 보면 소형(십자매, 금화조, 문조 등), 중형조류(앵무새 등), 대형조류(금계, 은계, 백한 등)로 나눌 수 있다. 우리나라의 관상조류사육은 1990년 86,917수에 불과했으나 1991년에는 147,823수(사육농가수 2,505호)로 1년 사이에 약 2배정도 늘어났으며, 한편 수출도 많은 양은 아니지만 지난 1976년부터 일본으로의 수출을 지속적으로 실시, 1992년도 6월 말 현재 십자매 4,800수, 금화조 2,400수를 수출하였다. 
  특히, 일본은 연간 200만마리 정도의 관상조류를 수입하고 있어 기후적, 지리적으로 가까운 우리나라의 관상조류 수입이 유리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지만 그들의 요구물량을 제대로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관상조류의 수출을 늘리고 국내수요의 충족을 위해서는 사육기술의 개선과 유통·판매의 구조적 개선(일본은 양조전문 유통가게가 4,500여 개소임) 및 행정, 연구기관의 관심 등이 뒤따라야 하겠다. 

2. 금계 사육 

	 
	 
	가. 원산지와 특성 
  금계는 이름 자체로 볼 때는 닭과 관련지어 생각하기 쉬우나 꿩과에 속하는 대형관상조류로서 원산지는 중국 서남부(사천성 등) 산간지역으로 알려져 있다. 금계는 우리나라의 기후, 풍토에 잘 적응, 순화되어 다른 조류보다 사육마리수가 많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특히, 중국에서는 가정에서 사육시 화재예방의 효과가 있다고 믿어 '불사조'라 칭하며 고기의 맛도 좋아 불로장생의 영약(본초강목에 기술)으로 알려져 왔다. 
  형태는 순종인 경우 머리관모는 광택이 나고 암황색이며, 가슴은 순적색으로 매우 아름다운데 일부 황색이 섞어 퇴색된 색상이면 잡종으로 보고 있다. 꼬리는 길며 가는 반점무늬가 갈색의 꼬리깃에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것일수록 순종이며, 현재 사육중인 것에는 혈통이 고정된 등홍색 금계, 황금색금계 등이 있으나 잡종인 금은계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보고 있다. 순종과 잡종의 판매가격은 2~3배 이상 차이가 나고 있는데 올해초 3년생된 금계의 경우 13~14만원선에 거래되고 있다. 

나. 사육과 관리

	 
	 
	 
	(1) 사육시설 
  일반적으로 반노천식 금사(사육장)로 2×3m의 직사각형에 높이 2.5m정도면 1쌍을 사육할 수 있다. 그러나 여름철 직사광선은 금계의 색채를 변하게 하고 식욕을 저하시키는 등의 우려가 있으므로 사육시설을 만들때는 천장의 채광과 통풍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한, 내부시설은 횟대설치와 산란시의 안전성을 고려하여 바닥에는 모래를 충분히 깔아준다. 이밖에도 외부에서 침입하는 족제비, 쥐, 고양이 등의 피해를 막기위해 철망을 땅속깊이 까지 묻어주는 것이 좋다. 

(2) 금계의 사료 
  주로 식물성사료(곡류)로 사육되는데 밀, 옥수수, 조, 쌀(또는 쌀겨),들깨, 콩 등을 혼합하여 주기도 하며, 양계용 사료를 주는 사육농가도 많다. 동물성사료는 이분과 패분을 주는데 산란 1개월 전부터 어분첨가 수준을 높여주고 산란중에는 10% 수준까지 첨가, 급여하여 주되 비타민이나 녹사료(청채)를 공급해 주는 것이 좋다. 또한 털갈이 시기에도 산란기처럼 단백질과 비타민 공급에 신경을 써야 한다. 

(3) 산란과 번식 
  산란은 4월 중순경부터 7월 초순까지 대부분 이루어지며, 격일로 알을 낳는데(2일이 1개) 개체에 따라 다르나 대체로 20~60개 정도로서 산란초기에는 유정란이, 말기에는 무정란이 많이 나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번식은 가능한 근친번식을 피하고, 은계, 백한, 대만꿩 등과도 교잡이 가능하여 잡종을 생산할수 있으나 특별한 목적이 없는 한 순종을 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산란기간중 주의할 점은 알을 꺼낼 때는 필히 암컷의 눈을 피해 꺼낸 다음 며칠간은 가짜알을 넣어주는 것이 알을 쪼아먹는 습성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된다. 

(4) 부화 및 육추 
  금계의 부화기간은 23일 정도로서 부화방법에는 대리어미나 인공부화기를 이용하는데 인공부화기를 이용할 경우에는 소규모 사육농가끼리 인공부화나 규모에 맞는 부화기를 구입하는 것이 경제적이다. 
  인공부화기의 경우 평면식은 38.9~39.4℃가 부화에 알맞는 온도이며, 육추되는 첫 1주일은 34~37℃ 정도로 육추실온도를 유지하고 그 후 1주일마다 평균 5℃씩 내리거나 또는 1일 1℃씩 온도를 내려 한달정도에 폐온한다. 
  첫모이는 부화 후 48시간 경에 찐계란 노른자를 잘 부셔서 급여하되 물은 즉시 주도록 하며, 모이 급여 2일째부터는 육추용(어린병아리용)사료를 급여해도 지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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